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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히  들여다보면  좋아지는 런던                   16-03-29a

오늘은 런던을 소개하겠습니다.  런던에 관해서  샘 존슨은 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. “If you are tired of London, You are tired of life.” 즉 “런던에 실증이 나면 인생에 실증이 난 겁니다.”  런던에는 할 일과 볼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.  제가 처음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가득 찼었습니다.  아침 6시 15분에 Gatwick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일행을 맞이한 가이드들이 즉 시로 우리를 버스에 태우고 시내 관광 길에 올랐습니다.

우선 가이드는 런던을 자랑하는 어조로, “런던에는 세가지가 없다”고 말했습니다.  “자동차의 경적이 없고, 전기 줄이 없으며, 개똥 냄새가 없다.” 고 설명을 했습니다. 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. 런던에 있는 동안 경적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전선도 보지 못했습니다. 그 외에도 없는 것이 두 가지 더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물 마실 것이 없고 무료 화장실이 없었습니다. 맥도널드 같은 곳에도 유료화장실만 있었습니다.

건물은 대부분 낡은 건물이지만 건물 하나 하나를 정성 들여 지었고 자세히 보면 크고 작은 조각 물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런던 시 전체가 겉으로는 별 볼일 없지만 자세히 보면 건물, 교량, 가로들 하나 하나가 다 예술품이었습니다.

제일 먼저 가 본 곳이 알벗트 기념탑이었습니다.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알벗트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형 조형 물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걸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조형 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얼마 만큼의 세금을 사용했을 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.

빅토리아 여왕과 알벗트 공은 금실이 좋은 부부로 유명합니다. 그들에 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. 남편인 알벗트공은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. 여왕이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.  “누구요?” 안에서 묻는 말이었습니다.  “나에요” 여왕이 대답을 했지만 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. 여왕이 또 다시 문을 두들겼습니다.  “누구요?” 라고 알벗공이 물었습니다. “여왕이에요” 여왕이 대답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 여왕이 또 문을 두들겼습니다. “누구요?” 이번에는 여왕이 상냥한 목소리로 “당신의 아내에요.”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문은 열렸다는 이야기 입니다. 역시 알벗트 공에게는 여왕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. 

다우닝 가에 있는 수상의 관저 앞을 지나가 보았습니다.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곳이 대영제국의 수상의 관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. 정복을 한 경관이 눈에 잘 띠지 않게 두 명 정도 대문 안에 있었습니다. 그런 경관도 9.11 사태 이후에 배치되었고 그 전에는 눈에 띠는 경관이 없었다고 합니다. 높은 사람에게 삼엄한 경비가 수반하지 않고 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.

알벗트 기념 탑 이외에도 벅킹감 궁전에 가서 근위대의 교대식도 보았습니다. 찬란한 타워 부릿지, 대영 박물관, 영국 의사당 등 유명한 관광지를 두루 관광했습니다.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런던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 (끝)
